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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AUTUMN THEME

HAPPY 
TOGETHER

공존人

2016년 세계인의 날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한

와타나베 미카 물방울나눔회 회장

TOWN SKETCH

서울의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촌

동대문 패션타운을 등 뒤로 

조용히 뿌리내린 한국 속 아시아

정책 가이드

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북촌주민이 된 미국인, 마크 테토
정 많은 사람들에, 다채로운 전통문화에

반해 6년 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소박하지만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

마크 테토의 한국 문화 사랑이 잘 보이는 곳,

그의 집 ‘평행재(平行齊)’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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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INFO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차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여러 전통 차를 제치고 ‘믹스커피(53%, 491명)’가 뽑혔다고 합니다. 많은 양과 저렴한 가격에 친구에게 줄 여행 

기념 선물로도 적당하다는 미국인 관광객, “무엇보다 맛이 좋고 우유나 설탕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을 칭찬하는 

프랑스인 관광객의 평도 있습니다. 코스모진 여행사가 지난 8~9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9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믹스커피 다음으로 선호하는 차로는 식혜(26%, 241명), 매실차(11%,102명), 율무차(6%,55명), 

수정과(4%,37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고도 하는 믹스커피는 네스카페, 맥스웰하우스 등 글로벌 

커피브랜드들도 제조하지만 크림과 설탕을 섞어 포장한 제품은 외국에서는 접하기 어렵다는군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차? 

맛있고 편리한 ‘믹스 커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맛있는 해산물이 있는 ‘부산’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국음식

‘부대찌개’

외국인을 사로잡은 한국의 즐거움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지구. 여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 200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한국은 김치, 불고기, 한강, 올림픽을 치렀던 적이 있는 

나라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들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을까요? 

서울 외 다른 지역 중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3,40년 전처럼 불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까요? 

뜻밖의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리 편집실

(재)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가 공식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K트래블버스 노선 

선호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24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떠나고 싶은 버스노선으로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꼽혔습니다.

영문사이트에서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상남도)이 793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16%)와 강원도(11.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문 사이트 역시 동남권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51%, 강원도가 22%, 대구 14%이었고 일문 

사이트는 동남권(46.3%)과 대구(45.9%)가 각각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동남권의 경우, 선택 요인으로 ‘맛있는 해산물과 바다가 있는 부산에 가고 싶어서’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축제를 경험하고 좋아하는 한류스타의 고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이유와 함께 

사투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는 불고기, 삼계탕, 비빔밥 등을 꼽았던 기존의 

결과와 달리 새로운 음식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대찌개인데요.

중국최대 음식점 리뷰 앱 ‘다중덴핑’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음식은 부대찌개였습니다. 8월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앱에서 검색한 

한국음식을 집계, 분석한 결과는 부대찌개(23.5%), 치킨(21.3%), 

불고기(19.3%), 족발(10.0%), 삼계탕(9.0%), 돌솥비빔밥(8.8%) 순이었습니다.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에 민감한 젊은 

개별관광객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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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세계인의 날’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한 와타나베 미카 물방울나눔회 

회장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물방울나눔회의 

‘꿈드림학교’ 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춘기 시절 

일제강점기 역사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한국에 온 

지 28년, 

그녀의 한국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

최근 광희동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달랑 보따리 하나 들고 한국을 찾았던 세대가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중앙아시아촌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간다.

쌀쌀한 가을, 
공존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Greetings to all readers!

The time for deep blue and clear skies arrived suddenly.

Autumn is the harvest season to many of us. 

As farmers harvest grain and fruits

Marriage migrants start to enjoy family lives by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overseas Koreans obtain permanent residency and nationalities by learning about Korea’s law and 

order and international students succeed in immigration to and development of careers in Korea by 

focusing on their studies.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ve been pushing ahead with a wide range of immigration policies 

including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in order to help you to bear abundant 

fruits. We will continue doing our utmost to create a environment where your efforts are rewarded. 

Dear readers,  I hope your autumn days will be filled with love and laughter. 

Being together 
means even more 
on chilly autumn 
days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고 푸르른 하늘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여러 사람에게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들이 곡물과 과일을 수확하듯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동포들은 한국의 기초법 질서 학습을 통해 영주 및 국적취득을,  

유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하여 한국으로의 이민과 성공적인 삶이라는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인 여러분,

이 가을, 마음 가득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Soci
Net

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Commissio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W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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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그녀의 몸에 대체 얼마나 많은 마음과 사랑이 살아있고 또 자라는 것일까. 소녀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 

뒤엔 얼마나 많은 생각과 배려들이 자리잡고 있을까. 와타나베 교수가 수업을 하는 유한대학교 일본어회화 강의

실. 여느 강의실과 다를 것 없지만 분명 어떤 특별함이 있을 터였다. 못내 궁금한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 태어난 

나라에서 산 시간만큼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찾아와서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기독교 학교인 중학교에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신

사참배, 그 당시 일본의 비인간적, 입에 올리기 어려운 잔인한 행위에 관해 알게 되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사춘기

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라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구나.’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생겼죠.”

와세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와타나베 교수는 연극의 뿌리인 제사의식을 재현한 음악을 듣다가 전에 한국 

공연에서 들어본 궁중음악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백제인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준 백제기악에 대해서 배

우고 많은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다.

와타나베 미카 물방울나눔회 회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공존하기를”
와타나베 미카 교수는 대학에서 일본어회화를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전국 규모의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를 만든 창립멤버로서 현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제9회 세계인의 날’, 대통령 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다. 글 김소라 사진 이영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우고 죄책감과 충격에 사로잡힌 사춘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8년 전 무작정 한국에 온 탓에 신문배달을 비롯해 온갖 일을 했다. <일본의 뿌리, 

한국문화>의 저자 장한기 박사의 배려로 동국대학교에서 청강생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연극학을 연구하던 중 

인류학을 공부하던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주

부였던 셈이다. 그 기간이 오히려 더 한국을 많이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는 와타나베 교수. 

“한국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나누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같았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

지 않아 오래 애태웠는데 마침내 임신이 되었을 때 언니처럼 이모처럼 가깝게 지낸 이웃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

해주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외부 활동이 많아 바쁘긴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건 역시 예술

이다. 미술작품을 보러 다니거나 연극도 자주 보고 얼마 전 연극을 해볼 기회가 생겨서 감개무량했다.

명성황후 1인극 공연, 역사의식을 바로잡겠다는 다짐

와타나베 미카 교수는 2014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명성황후 1인극을 공연했다. 연출가 박영 선생이 일본 공

연을 위해 일본인 배우를 찾던 중 인연이 닿았고 일본공연은 허가 받지 못해 주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을 하게 되었다. “패전한 건 일본인데 분단된 건 한반도였어요. 일본은 한국전쟁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루

고 선진국으로 거듭났는데 그 책임과 고통은 한국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한국에 대한 죄의식은 역사를 알면 

알수록 점점 커졌고 그래서 대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보통 일본인들이 사과하지 않거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고 말

한다. “만일 역사를 제대로 알면 저처럼 죄책감이 들고, 갚고 싶어할 것입니다.”

2009년 1월 KBS TV프로그램 ‘러브 인 아시아’에 함께 출연했던 사람들과 친목단체로 출발해 현재 20여 개국 

회원 250명을 둔 전국 규모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는 첫 이민자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을 배출

한 곳이기도 하다. 물방울 나눔회에서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드림학교’다.

“잘 짜여진 사회의 지원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전문성과 자립이에요. 당연히,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자립해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해결된다면 금방 무기력해질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고 알게 되면 더 사랑하는 마음

남다른 활동과 책임감에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랑이 아닐까요. 한국을 알게 되고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만일 한국을 몰랐다면 편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누리는 것

을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진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서 크게 성장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공존’은 참으로 좋은 말이죠. 서로 다른 배경과 

생김새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가며 사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필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 머리로만 알던 어떤 명제가 문득 가슴으로 다가왔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의 말을 토대로 유홍준 교수가 <한국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인용해 다시 상기된 구절이다. 그녀가 알고 싶은 역사, 알게 되고 느낀 죄의식, 

외면할 수 없었던 사명감, 그것이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보이는 건, 역시 진심

이라는 것.    

공존人

와타나베 교수는 

유한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과에서 일본어회화 

강의를 한다. 대학생들과 

어울려 연신 웃음을 터트리며 

수업하는 와타나베 미카 교수는 

또한 전국규모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인 물방울나눔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주로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드림학교’ 활동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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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과 월병

중국에서는 음력 8월 15일에 둥근 달의 모양을 상징하는 월병을 만든다. 

월병은 중국 남송시대부터 전해지는 전통 과자로 중국어로는 유에삥, 웨빙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밤, 수박, 배, 

감 등 둥근 과일과 함께 달에 바치는 음식으로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름달을 보며 월병을 먹는 풍습으로 바

뀌었다. 명나라를 세운 한족 출신 주원장이 음력 8월 15일을 원나라와의 전쟁날로 잡고 그 날짜가 적혀있는 쪽지

를 월병에 숨겨 한족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략이 성공해 명태조가 되었는데 이를 기념해 중추절마다 월병을 먹으며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다고 한다. 이제 따라 관례적으로 중추절에 월병을 만들어 달에 바치고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으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비는 형태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베이징에서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새로운 월병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월병을 맛볼 수 있다. 

월병은 밀가루에 설탕, 물엿, 달걀 

등을 섞어 뜨거운 물로 반죽해서 

껍질을 만들고, 안에 팥소나 말린 

과일을 넣어 무늬가 있는 둥근 

나무틀에 끼워 모양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표면에 광택을 내는 

소스(달걀 노른자, 설탕, 

캐러멜)를 바르고 구워 완성한다. 

월병은 작지만 통째로 먹는 일은 

거의 없는데 소가 워낙 진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가운데 있는 

‘달’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쐐기 

모양으로 잘라서 먹는다.

❶ 각각의 색을 들인 멥쌀가루는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오래 치댄다. ❷ 찜기에 물을 

붓고 센 불에 9분 정도 올려 김이 오르면, 

젖은 면보를 깔고 거피 팥을 넣어 25분 

정도 찐 후 꺼내어 소금을 넣고 찧어 체에 

내린 다음, 꿀과 계피가루를 넣고 섞는다.  

❸ 쌀가루 반죽을 떼어, 소를 넣고 오므려 

송편 모양을 만든다. ❹ 찜기에 물을 붓고 

센 불에 9분 정도 올려 김이 오르면 젖은 

면보를 깔고 솔잎을 고루 펴서 송편을 

가지런히 놓는다. 다시 솔잎과 송편을 

켜켜이 얹고, 센 불에서 20분 정도 찐다.  

❺ 쪄진 떡은 꺼내어 물에 재빨리 담갔다가 

건져서 솔잎을 떼어 내고 참기름을 바른다.

월병 만드는 법 

Songpyeon
송편

Mooncake
월병 

추석,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건 ‘송편’이다. 송편은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어 찐 떡.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경쟁하듯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쁜 송편 빚는 광경은 추

억 어린 추석의 모습이기도 하다. 송편은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찬 물에 반죽

하여 감자송편을, 충청도에서는 노란 호박을 이용하며, 경상도에서는 모시 잎을 뜯어 함께 반죽한 모시잎 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황해도에서는 일반 송편보다 훨씬 큰 송편을 빚어 손가락 자국을 내고 제주도는 비행접시 모양의 

송편을 만든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재증편’은 “흰 떡을 쳐서 송편을 빚어 다시 쪄내어 냉수에 씻어 먹으면 

질기고 단단하여 좋다”고 전한다. 송병, 또는 송엽병이라고도 하며, 제대로 만들려면 쌀가루를 익반죽(뜨거운 물

로 하는 반죽)하여 풋콩, 깨, 밤 등의 소를 넣고 예쁘게 빚어 시루에 솔잎을 켜켜이 놓고 쪄내므로 은근한 솔내음

이 나면서 떡에 솔잎 자국이 남는다.

송편 松餠 

차오르는 풍요의 반달

월병 月餠

승리를 이끈 달 모양 전통과자

송편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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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여름, 친구와 함께~

TOWN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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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이방인들의 거리에서 ‘집단’ 이방촌의 거리로 

1980년대의 광희동 일대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즐비했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광희동 일대는 중앙아시아인들이 촌(村)을 이루고 거리(街)를 형성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온 그들은 동대

문 시장에서 좋은 의류를 저렴하게 구입해 자국에 파는 오퍼상, 즉 가난한 보따리장수들이다. 그 중

에는 일자리를 찾아 온 노동자들도 상당수이며 고려인과 조선족들도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의 화려함을 등 뒤로 ‘홀로’가 모여 ‘집단’을 형성한 그들의 뿌리내림은 조용했다. 강

이 흐를 수 있는 것은 반짝이는 윗물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도저한 밑물결 때문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과묵하게 광희동 일대를 

기반으로 그들만의 근간(根幹)을 이루었다. 

여전히 ‘다름’과 ‘틀림’의 경계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한국인들이 그들

을 바라보는 시선은 관용적이다. 모나지 않게, 성실히 성장하며 편

견을 뛰어넘어 이국적이고 이색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기 때

문이다.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는 그들은, 그래서 시장

경제에 입각한 대외개방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최근 광희동 일대의 그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달랑 보따리 하나 들고 한국을 찾았던 세대가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글 손미경 사진 이영균

서울의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촌

화려한 동대문 

패션타운을 등 뒤로 

조용히 뿌리내린 

한국 속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촌의 대표 조형물 

‘동대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촌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명된 

2003년 광희동 사거리에는 조형물 ‘동대문 

실크로드’가 설치되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 같은 붉은색 기둥에 가볼 만한 중앙아

시아촌 곳곳을 가리키는 이정표들이 나뭇

가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키릴

문자가 더욱 이국적이고 이색적으로 보이

게 한다. 중앙아시아촌을 찾는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한다. 동대문문

화역사공원역 5번 출구에서 가장 가깝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꿈을 좆는 이방의 청춘들은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윗세대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저력을 기반으로 서서히 꿈틀거리는 중이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ONE-STOP) 공간

광희동 일대가 이름 없는 이방인들의 거리에서 중앙아시아촌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그 사이 중심을 이루었던 러시아 의류상들이 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으로 대부분 떠나고, 러시아인들이 떠난 빈자리에 지금은 몽골인들이 가장 많은 숫

자를 기록한다.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들이다. 

중앙아시아촌은 한마디로 원-스톱(ONE-STOP) 공간이다. 환전, 번역, 해외배송, 취

업 및 비자업무, 출입국 등록 대행, 명함, 법률상담 등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꼭 필요

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중앙아시아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중앙아

시아촌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한국에 이미 정착한 이들은 자국민이 운

영하는 식당, 마트, 미용실 등을 오가며 향수를 달래고 각별한 정을 나눈다. 몇 걸음만 

걸으면 되는, 즉 거기서 거기라 내남없이 이웃하며 살아간다. 대형 날개 같은 동대문 패

션타운의 건물들이 중앙아시아촌을 에두르고 있음에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 것은, 그들

만의 따뜻한 소통이 삶의 격려와 용기가 되기 때문이다. 

간판으로 구분하고, 느낌으로 구별하는 거리

중앙아시아촌은 크게 러시아 거리, 몽골 거리, 우즈베키스탄 거리로 나뉜다. 주요 상권

이 주로 골목을 따라 형성되어 러시아 골목, 몽골 골목, 우즈베키스탄 골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거리를 구분하는 것은 각 나라의 모국어로 쓰인 간판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눈에는 그 문자가 그 문자 같아서 구별이 쉽지 않다. 대신 느낌으로 안다. 러시아는 러시

아만의, 몽골은 몽골만의,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러시아 거리는 골목이 아닌 몽골,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상가

들 사이사이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촌의 시발점

이 된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 불린다. 

러시아 거리를 대표하는 두 개의 가게 임페리아(IMPERIA)와 미도빅(Megobuk)은 한 

불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러시아 전통 식료품을 판매한다. 식빵 모양의 바게트 맛을 

지닌 전통 흑빵 초르니 흘랩을 비롯하여 전통 요구르트 케피르, 10여 종류의 전통 초콜

릿 알렌 골드, 보드카, 각종 향료 등이 가지런하게 진열되어 있다. 두 가게의 단골 중에

는 한국인들도 꽤 많은데, 첨가물 없이 원재료를 살려 만든 담백한 러시아 전통 빵을 구

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3년 전 현재의 곳으로 이전했다는 임페리아는 현대식 편의점과 카페를 접목시켜 젊은 층

의 발길이 잦다. 반면 미도빅은 오래된 동네의 오래된 가게 같은 분위기로 현대식과는 거

리가 좀 멀다. 커피 종류가 다양한 임페리아와 달리 미도빅에서는 한국의 달달한 인스턴

트 커피만 판다. 처음에는 뭐 이런 가게가 있나 싶은데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흘랩을 인스

턴트 커피에 푹 적셔 한 입에 쏙 넣는 순간 생각이 달라진다. 그 절묘한 궁합이란 일단 먹

어봐야 한다. 그 맛에 한 번 홀리면 컵받침 없는 커피 잔을 다소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탁

자에 툭 내려놓는 주인장이 오히려 살갑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몽골 거리는 전 층이 몽골인을 대상으로 형성된 빌딩 뉴 금호

타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서울에 떠 있는 몽골섬’이라는 별

칭이 붙었을 만큼 몽골스러운 뉴 금호타워는 몽골 전통 레스토랑, 휴대폰·식료품·의류 

가게를 비롯해 여행사, 환전소, 미용실 등 원-스톱(ONE-STOP)이 가능하다. 즉, 중

앙아시아촌 속 또 다른 원-스톱(ONE-STOP) 공간인 셈이다.

특히 몽골인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촌을 드나들거나 거주지로 삼고 있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거리 

임페리아와 미도빅

몽골 거리 

뉴 금호타워

여기가 서울인가 착각하게 하는 중앙아시아의 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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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즐겨 찾는 5층 미용실은 사랑방으로 통한다. 굳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일

부러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인장 나사(50) 씨 덕분이다. 

2000년대 초반 뉴 금호타워가 들어설 때부터 한 곳에서 미용실을 해온 나사 씨는 

손님이 줄을 서지 않는 이상 사람들을 반기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다 나사 씨의 손길이 좀 바빠지겠다 싶으면 이야기꽃을 피웠던 사람들은 눈치

껏 일어선다. 때문에 나사 씨의 협소한 미용실은 늘 붐비지만 번잡스럽지가 않다. 

우즈베키스탄 거리는 좁고 정겨운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

다. 그리고 그 좁은 골목에는 몇 개의 음식점이 있을 뿐인

데, 이름이 모두 사마르칸트(Samarkand)다. 이유인 즉슨 2003년 우즈베키스탄

의 요리사 한 명이 본점 격인 1호점의 문을 열어 성업하자 그 아래 2호점을 냈고, 

그것을 눈 여겨 본 이가 같은 이름의 음식점을 낸 것이다. 때문에 3호점은 길 건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간다. 

골목에 가장 먼저 문을 열고 3호점까지 낸 사마르칸트는 가족 3대가 운영한다. 최

근에는 부산, 김해, 거제도까지 진출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가족까지 한국

으로 왔다. 한국인 미식가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입소문난 덕에 모두 성업 중이라고 

한다. 도시 사마르칸트가 세계 문화의 교차로이며 용광로였듯 음식점 사마르칸트

도 그 이름처럼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에 있는 40여 개의 우즈베키스

탄 레스토랑의 이름이 사마르칸트인 이유다. 

 

몽골 레스토랑 잘루스와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 사마르칸트

뉴 금호타워 3층에 위치한 몽골 레스토랑 잘루스와 발우물길 골목에 위치한 우즈

베키스탄 레스토랑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촌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다. 빵과 

양고기가 주재료인 만큼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맛에는 차이가 있다. 

잘루스의 몽골 음식은 원재료를 최대한 살려 맛을 내며 모양은 투박하다. 반면 사

마르칸트의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중앙아시아 특유의 향신료를 써서 다소 자극적이

며 모양은 덜 투박하다. 두 곳 모두 ‘전통’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한국인의 입맛을 파악하게 되면서 메뉴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때문에 전통을 기본으로 한 퓨전 음식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다. 

잘레스의 대표 음식은 우유로 만든 수태차, 고기를 다져넣은 넓적한 군만두, 담백한 갈비국, 푸짐한 양갈비 등이

다. 사마르칸트의 대표 음식은 기름 볶음밥 플롭, 페스츄리에 양고기와 채소를 다져넣은 빵속의 고기, 두툼한 양

꼬치 등이다. 

거리의 상인들, 거리의 물건들

오후 2시가 넘으면 중앙아시아촌 거리 곳곳에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기 시작한다. 몇 개 되지 않지만 독특한 물

건을 발아래 가지런히 펼쳐놓는 상인도 있고, 자동차 위를 매대로 삼는 상인도 있다. 상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

건은 피혁 제품을 비롯한 의류가 대부분이다. 상인들은 한국 시장의 상인들처럼 큰 소리로 이목을 끌거나 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촌이 조용히 뿌리를 내렸듯 그렇게 물건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큰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처럼 

북적거리는 것을 상상하고 찾은 한국인들의 눈에는 다소 심심한 풍경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휴대폰 매장에서 사회 경험도 쌓고 있어요.”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바담도르프 오란톨(28) 양

은 2009년 6월 한국에 왔다. 한국 가서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

유 때문이었다. 

“처음 한국 와서 노원역 근처에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서툴렀던 1년 반 

동안은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 공부를 했죠.”

그녀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한 곳은 휴대폰 매장이었다. 경험을 어느 정도 쌓

을 무렵 일하던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지금 일하는 곳으로 옮겨왔다. 

“여기 사장님이 제가 일하던 매장과 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알게 되었죠.”

뉴 금호타워 내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스카우트 된 오란톨 양은 누가 보

더라도 싹싹하고 눈치 빠른 그러니까 꽤 욕심이 나는 직원이다. 무엇보다 무

역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만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가 

신뢰를 준다. 그런데 그 신뢰 덕분에 한 가지 일이 더 늘었다. 매장 회계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굳

이 힘든 점이 있다면 비자문제예요.”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비자연장을 한다. 이전에는 비자 기간이 10년이었는

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몽골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보다 넓은 

세상에서 크게 살라는 어머니의 뜻과 같은 선상 위에 있다.  

‘넓은 세상에서 크게 살라’는 

어머니 말씀 좇아  

몽골에서 온 바담도르프 오란톨 양

우즈베키스탄 거리 

사마르칸트

살집이 두툼한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양꼬치.

중앙아시아인들의 사랑방인 미용실 ANAR SALON.

화덕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중앙아시아의 전통 빵.

중앙아시아 
거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 패션타운

청계천 

을지로 

오장동

퇴계로 

2호선

5호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위치 _ 서울시 중국 광희동 벌우물길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6번, 7번, 8번, 12번 출구.

러시아 거리와 우즈베키스탄 거리는 5번 출구와, 

몽골 거리는 12번 출구와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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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in love with the ‘beauty’ of Korea.  
A Korean traditional house, ‘Hanok’ is built 
up based on the harmony with nature. You 
can feel nature even at home such as yard 
covered with soil, the smell of trees in the 
yard and Hanok, and the sky viewed from 
many windows. I think that such naturalness 
expresses the culture and beauty of Korea. 
Based on lots of interest in social issues 
of Korea, I established a non-profit social 
organization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I will be continuously returning what I have 
received from Korea in the future. I also like 
to enjoy beautiful Korean culture with many 
people. Thank you.

He is…
미국 뉴욕 출생, 한국생활 6년차.

일 때문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마크 테토 씨.

정 많은 한국 사람들에 반하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우연히 방문했던 한옥에 매료되어

현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평행재’로

이사와 어엿한 북촌주민이 되었다.

한옥뿐만 아니라 

한국 고가구와 도자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 중이라는 그는

한국의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사회활동도 하며 진정한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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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다이닝 룸이에요. 특

히 이 집은 일반적인 한옥보다 높아서 다이닝 

룸의 삼면에 있는 커다란 창을 통해 각기 다

른 풍경이 아주 잘 보여요. 한국가구박물관

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은 경치를 빌려서 

사용한다고 해요. 자연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창문을 이용해 바깥 풍경을 집으로 들

여온다는 의미죠. 다이닝 룸을 둘러싼 창 밖

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우리 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북촌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아파트에 살 때는 옆집,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북촌으로 이사 온 뒤

로는 주변 단골 가게 사장님들과 친해져서 출

퇴근 길에 인사도 나누고, 오며 가며 자주 마

주치는 이웃들과 친해지기 훨씬 쉬워졌죠. 

정말 좋아요. (웃음)

북촌한옥마을은 요즘 관광지로 유명하죠.

맞아요. 낮에는 관광객이 아주 많죠. 외국인

으로서 북촌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

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건 좋

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점점 북촌 주변의 땅

값이 오르면서 이곳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작은 가게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안타까

워요. 북촌과는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 가게들

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북촌만의 특색

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옥 외에 관심 있는 한국 문화는?

고가구와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요. 집에 오

래된 장식장과 결혼할 때 쓰는 함도 있죠. 사

람들은 백자를 선호하는데 저는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는 신라시대 도자기를 좋아해요. 

한국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선 직장인이 되면 평소 자신이 관심 있

는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활동을 많

이 하지 않더라고요. 마침 같은 생각을 가지

고 있는 한국인 교포친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다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노인 빈

곤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저소득층 노인

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곳의 활동을 보고 감동

받아 KLC(Korea Legacy Committee)라

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죠. 지금까지 네다섯 

번 자선행사를 열었고 그 소득을 서울노인복

지센터에 기부하고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특히 방송출연이 많아서 자주 

방문한 편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때 마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했거든

요. 고맙게도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도와

주셨지요. 얼마 전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아

서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갈 일은 없어졌

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 씨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세웠던 목표는 대부분 

이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양한 사회활동

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고 싶어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KLC활동

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

던 만큼 돌려주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요.

한국 생활 6년 차,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요?

원래 뉴욕에 있는 투자 은행에서 M&A를 담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기업이 인수

합병 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면서 그 분

야에 경험 있는 사람을 구하던 중에 제가 스

카우트 되었죠. 

한국에 매료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진 점도 있지만 한국에 

정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정말 친한 한

국인 친구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원래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지만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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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까지 좋아하게 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에

요. 저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데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열정적이고, 가족과 인간관계를 중

요하게 생각해요. 이탈리아인 기질이 더 커서

인지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정 많은 한국에 

동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한옥에서 살게 되었나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한국 전통 주택에 대

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한옥에 대한 책을 쓴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근처에 빈 한옥이 

있는데 구경 가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따라

온 곳이 바로 이 집이에요. 보자마자 맘에 들

었고 집주인과도 친해져서 작년에 이사 왔죠.

 

‘평행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원래 이 집은 지붕만 기와

인 양옥이었는데 너무 낡아서 2004년에 리

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해

요. 기와지붕과 살릴 수 있는 골격을 살려 새

로운 한옥으로 재탄생된거죠. 한옥에는 모두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집 이름은 ‘평행재(平

行齊)’에요. 이 곳에 머물다간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평행으로 연결되라는 뜻이지요.

마크 씨가 생각하는 한옥의 매력이란?

한옥은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작더라도 

흙을 밟을 수 있는 마당과 한옥에 들어서면 맡

게 되는 나무 냄새, 그리고 창으로 보이는 맑

은 하늘까지 집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죠. 

한옥은 땅의 생김새에 맞추어 집을 짓고 자재

를 사용할 때도 나무의 모양을 살려요. 이런 

자연스러움이 한옥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His choice

케이프 코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남동쪽에 위치한 

갈고리 모양의 반도입니다. 이곳은 미국인들이 여름휴양지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랍스터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프로빈스

타운(Provincetown)이 유명합니다.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작은 갤러리들과 아기자기한 마을을 구경하

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또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고래를 보는 웨일와칭(Whale watching)도 인기 

있습니다. 미국 동부로 여행 간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케이프 코드로 놀러가보세요.

Mark Tetto 씨가 추천하는

미국 동부 휴양지 Cape Cod(케이프 코드)

우리 집, 

‘평행재(平行齊)’를 소개합니다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진 북촌 주민, 마크 테토(Mark Tetto) 씨

글 김경주 사진 이영균

예술가의 마을 프로빈스타운



정책 가이드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 온 이민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

합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국가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측정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민당국이 주관하여 입국 

초기부터 언어와 사회이해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s implementing a program aimed at helping 

immigrants better adapt to life in Korea. It is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or the KIIP. The MOJ has introduced the program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global trend. Immigration authorities which have shifted away from 

assessing immigrants’ eligibility as a member of the society upon thei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y or nationality towards strengthening immigrants’ 

integration into the host community through education on language and Korean 

society administer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첫걸음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First step you take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Korean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

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는 체류, 영주허가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된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처럼 외국인정책 총괄부서인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

자 등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사회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The KIIP, immigrant education initiative for better adjustment and integration into Korea society, 

offers a systematic education on basic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Korean language, culture 

(Korean Language & Culture) and society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Immigrants can take 

part in the program at education center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program are entitled to benefits linked with immigration policies regarding their stay 

permit, permanent residency and nationality. 

As such, the immigrant integration initiative has been conducted by the MOJ, which is in charge 

of immigration policy, in a systematic and standardize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reigners with valid residence 

permits including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marriage migrants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ligible participants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난민 등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이

민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Any foreigners who are living in Korea with valid residence permits including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marriage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skilled and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Benefits to participants who have completed the KIIP

귀화신청을 할 경우 국적필기시험과 국적면접심사를 면제받으며 국적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됩니다. 또한 각종 사증발급

시나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을 부여나 한국어 능력 검증 면제 등의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emption from the written and oral tests and expedited naturalization process when applying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Immigration benefits such as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to prove 

Korean language competence or granting additional points (up to 28 points) when applying for visa 

issuance and change in sojour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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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과정이 있나요? Curriculum

기본 교육 과정은 기초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과 5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 및 심

화과정이 있으며, 이 외 맞춤형 경제 교육, 법질서 교육, 소비자 교육 등 이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기초단계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 100시간이며, 5단계 기본과정은 50

시간, 귀화 심화과정은 20시간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485시간

이 소요됩니다.

참여자는 사전평가를 거쳐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가

진 외국인은 사전평가를 보지 않고 바로 해당 등급에 해당되는 교육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

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바로 5단계에 참여할 있도록 연계 과정을 운영하여 이

민자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evel 0 to 4 of the KIIP provide lessons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le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of level 5 consists of 2 courses : 50 hours of required course and additional 

20 hours of elective course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apply for naturalization. In addition, 

many other customized education courses are in place for immigrants such as education on 

economy, law & order, and customer education programs.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gram requires attendance at 40 – 485 hours of classes : 15 

hours of level 0, 100 hours each of level 1 to 4, and 50 hours of required and additional 20 hours 

of elective course of level 5. 

When you apply for the program, you are asked to take a preliminary test to determine your 

level. But if you have official TOPIK level, you are placed in a class appropriate to your level 

without having to take the preliminary test. Measures are in place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f you have already taken Korean language course at other institutions and pass a 

mid-term test, you are progressed to level 5.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을 받는지요? How and when to apply?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후  참여신청을 하면 운영기관이나 별도의 장소를 지정받

아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육단계를 배정해줍니다. 사회통합정

보망(www.socinet.go.kr)의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사전평가 점수와 자신의 교육단계를 확인하여 해당 단계

를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016년 8월 15일부터 11월11일까지 2016년도 마지막 사전평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11월 19

일(토) 오후 1시에 실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sit the website of the Im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Network at www.socinet.go.kr, sign 

up and apply for the program. Then, you will be provided your preliminary test location. When 

you take the test, a local immigration office in your jurisdiction will put you in a level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After checking your test results and the level you are assigned at My Page of 

the website, you can register for the class of your level. 

Application for the last preliminary test in 2016 is open until Nov 11. The test will be at 1:00 PM 

on Saturday, Nov 12.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e Im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Network at 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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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과정

Course

한국어와   한국문화

Korean Language and Culture
한국사회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기초

Basic
초급 1

Elementary 1
초급 2

Elementary 2
중급 1

Intermediate 1
중급 2

Intermediate 2

이수시간

Hours
15시간

15 hours
100시간

100 hours
100시간

100 hours
100시간

100 hours
100시간

100 hours
50, 70시간

50, 70 hours

단계별 교육과정  Program Outline

단계별 교육과정  Program Outline

⑨ 국적·체류상담

Immigration & Nationality 
counseling

⑩ 종합평가

Final test

⑪ 이수증 발급

Issuance of certificate

⑫ 귀화신청 등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① 참여 신청

Application
www.socinet.go.kr

② 기본소양 사전평가

Preliminary test

④ 사전평가 점수 및 교육단계 확인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and 
assigned class

③ 교육단계 배정

Course placement

⑤ 운영기관 등록·신청 및 배정(조정)

Registration with operating 
institution 

⑥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각 단계(0~4) 진행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 begins

⑦ 중간평가

Mid-term test

⑧ 한국사회이해과정 진행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class begins



공존 PLACE

여기,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쉴새 없이 나가고 들어

오는 이용객들 사이로 친절하지만 엄격하게 출입국심사를 하는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직원들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출입국 심사, 우리에게 맡겨다오!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곳, 바로 공항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매

일 오고 가는 많은 이용객들로 분주합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

랑하는 김포공항은 우리나라 공항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중심 공항이었지만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하면서 국제선 비행기들이 옮겨갔고,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담당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과 인접성이 떨어지는 인천공항의 

문제점과 증가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3년 일본과 중국

을 연결하는 국제노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출입국 업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가 증가하자 인천공

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이던 김포출장소로는 업무수행이 힘들어 

2011년 사무소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만 2천 명이 김

포공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김포사무소가 얼마나 바쁠지 짐작

이 갑니다.

타 사무소가 체류관리, 조사, 단속, 사증발급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

행하는 것과 달리 김포사무소는 주로 출입국 심사업무를 맡고 있습

니다. 심사과는 네 팀으로 구성되어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재심업

무, 규제자 적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고, 심사과 내 운영지원팀에서

는 인사, 서무, 자동출입국등록 등 사무소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

습니다. 김포공항이 여타 공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옆에 자

가용항공기 전용 터미널(SGBAC)을 건립했고 올해 6월 중순 개소했

습니다. 따라서 김포사무소도 SGBAC로 들어오는 입출국자를 관리

하기 위해 대비했고, 현재 직원들이 유동적으로 SGBAC 출입국심

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하지만 따스한 마음으로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김포공항 국제선 2층에 자리하고 있습

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박성렬 계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열심히 외국인 민원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지

만 민원인들을 위한 편안한 의자와, 출입국의 각종 소식과 관련한 자

료를 모아 놓은 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컴퓨

터와 항공기의 입출항 시간을 띄워 놓은 넓은 모니터까지 민원인들을 

위한 사무소 직원들의 사소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민원실을 둘러

본 후 같은 층에 있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엄격한 입국심사가 필요한 곳

입니다. 심사과 직원들은 매와 같은 눈과 재빠른 손놀림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지만 심사를 마친 뒤 직원

들은 입국자에게 미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글 김경주 사진 임정원 

25공존<共ZONE> 2016  |  AUTUMN24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친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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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아직까지 김포공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성실히 일해준 우리 직원들 덕분입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김포공항이 더욱 국제적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택환 소장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자원봉사자 김용식(한국) 

Mini Interview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정밀한 심사가 필요할 때는 재심 

사무실로 인계가 되는데 장용준 계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

다. “재심업무를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크게 느껴지죠. 사무

소에 상주하는 전문 통역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화 통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무소에서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하는 직원

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어려운 업무 속에서도 웃음

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고마움

을 표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3층에 있는 출국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출국장

의 분위기는 입국장과 또 달랐습니다. 각종 안전 검사로 부산한 그 

가운데서도 직원들은 묵묵히 출국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빠르게 심사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를 사용하는 이용객들이었습니다. 박성렬 계장은 “이용

객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출입국자대비 16.3%를 차지하고 있

어요. 아침 출국 시간대와 야간 입국 시간대 특히 이용자가 급증하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 김용

식입니다. 저는 2004년 출입

국을 퇴직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국이민재단 소속으로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재 김포공항에서 이용객들이 질

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출입국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도울 일이 많은데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

국사무소 후배들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신념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어

느새 훌륭한 선배가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 있어서 일반 심사 승객 대기 줄보다 긴 경우도 있죠. 자동심사대

가 증설되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김포

사무소의 막내 김경리 반장을 만났습니다.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

아서 선배들에게 자주 도움을 청해요. 그럴 때마다 친절히 잘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며 수줍어했지만 선배들의 업무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아 유능한 심사관으로 거듭날 김 반장의 모습이 보이

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에 공항에서의 출입국심사는 조금은 두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진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를 밑거름 삼아 이용객들에게 최선의 서

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소가 가능한 배경에는 황택환 소장의 특별한 사무소 운영 철학

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

죠. 직원들을 물론 외부 이용객들까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의 이러한 

기치 아래 오늘도 행복한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성실히 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는 이들 덕분에 우리

나라의 얼굴이 더욱 환해지는 듯합니다. 

“아직 출입국 업무를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배님들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멋진 

출입국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리 반장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 오래 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료들의 고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임철호 반장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재심업무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 모든 직원들이 고된 업무에 지치더라도 

동료들을 의지하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용준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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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오돌또기>라는 민요가 전해진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김복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홀어머니의 아들로, 마음이 착할 뿐만 아

니라 부지런히 글공부에도 힘써 인근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어느 날, 김복수는 과거를 보러 육지로 떠나게 되

었다. 김복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였다. 돌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거센 풍랑이 일었

다. 배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표류하고 말았다. 이윽고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물가에서 눈을 뜬 김복

수는 자기만 홀로 살아남은 것을 알게 되었다. 김복수가 표류한 곳은 바로 ‘안남(安南)’이었다.

안남 땅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복수는 한 처녀를 알게 되었다. 처녀 역시 ‘유구(琉球)’라는 나라에서 

표류해 온 사람으로, 그 이름은 ‘임춘향’이었다. 먼 나라에서 표류해 왔다는 같은 처지 때문이었을까, 김복수와 

임춘향은 이내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셋, 딸 셋을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복수는 안남 땅에 일본 사신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열렸다

고 생각한 김복수는, 자기 가족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사신들에게 간청하였다. 하지만 일본 사신은 김복수 혼

자라면 모를까 여자인 임춘향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부부는 남편만이라도 먼저 돌아

가 훗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임춘향은 남편이 데리러 오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안남에 남고, 김복수

는 일본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에 도착한 김복수는 아내의 나라 유구 사람들을 찾아 다니다가, 우연히 ‘임춘영’이라는 유구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임춘영은 바로 안남에 홀로 남은 임춘향의 오라비가 아닌가! 아내의 피붙이를 

표류민의 

애달픈 

노래 

<오돌또기>

만나게 된 김복수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누이의 소식을 듣게 된 임춘영은 반갑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두 사람은 우선 함께 유구로 돌아가기로 하고 배에 올랐다.

유구를 향해 가던 도중, 김복수는 바다 멀리 큰 섬과 그 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복수의 고향 제주도의 한라산이었다. 한라산을 보고 나자 김복수는 고향에 한 번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김복수는 배에 마실 물이 떨어질 지경이니 저 섬에 가서 식수를 마련해 오마고 하고는, 작

은 배를 내려 홀로 제주 섬을 향해 노를 저었다. 제주 땅에 도착한 김복수는 고향집을 찾아가 보았다. 고향집은 

여전히 홀어머니가 지키고 있었다. 과거보러 갔다가 폭풍을 만나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홀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복수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겠노라고 홀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작은 배를 묶어놓은 바닷가로 나갔다. 그러

나 바다 멀리 있어야 할, 유구로 향하는 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김복수를 기다리던 임춘영 일행이, 기다

리다 지쳐 그만 유구를 향해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복수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내와 자식들은 안남에, 처남은 

유구에, 김복수는 제주에 머물게 된 것이다. 김복수는 안남 땅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에 품은 채 평생을 홀로 살았다고 한다. 달 밝은 밤이면 춘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 김복수는 바닷가에 

나와 앉아 파도의 가락에 맞추어 구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온다 /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너도 당실 원자머리로 /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김복수의 노래는 이내 섬 전역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노래가 바로 <오돌또기>이다.

한국구비문학회

한국구비문학회는 

1993년에 창립되어 

계절마다 구비문학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구비문학의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기 연구발표회, 

학회지 간행, 자료집 

및 연구서의 간행을 

행한다. 

처녀 역시 

‘유구(琉球)’라는 

나라에서 표류해 온 

사람으로, 

그 이름은 

‘임춘향’이었다. 

먼 나라에서 표류해 

왔다는 같은 처지 

때문이었을까, 

김복수와 임춘향은 

이내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고 

아들 셋, 딸 셋을 

낳았다.

이야기 들여다보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안남’은 오늘날의 ‘베트남’, ‘유구’는 ‘류큐’, 즉 ‘오키나와’를 가리킨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와 베트

남, 오키나와를 포괄할 정도로 그 배경이 국제적이라는 점, ‘표류’가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

롭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정기 항로를 벗어나는 ‘표류’는 우연한 사고이기는 했지만 이국(異國)과 이문화(異文化)에 접

하게 되는 계기로 기능하기도 했다. 배 이외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과거에도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이 바다를 

길 삼아 인연의 끈을 이어간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바다는 서로 다른 지역을 잇는 길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험난한 장애이기도 

했다. 제주 남자 김복수와 유구 여자 임춘향은 바다 덕분에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바다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되었다. 국제적 이산 가족이 된 김복수의 슬픔은 <오돌또기>라는 노래로 표현되었고, 제주 섬 사람들은 그 노

래를 따라 부름으로써 그와 공감하고 그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

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슬픔에의 공감’. 안남에 남은 임춘향, 아마도 유구에 돌아갔을 임춘영의 슬픔 역시, 안

남과 유구 사람들의 공감으로 치유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글 정진희 한국구비문학회 총무이사,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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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면 국어사전 

우여곡절 끝에 키스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강철(이종석)과 

오연주(한효주). 강철은 ‘강철피습사건’의 용의자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오연주를 빼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신과 그녀는 미국에서 만나 

몰래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오연주의 신상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를 

만들어내어 결국 오연주의 혐의를 벗겨내는데 성공합니다. 하루 아침에 

유부녀가 되어 강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만에 그를 만나게 

되고, 말장난을 걸어오는 강철에게 퉁명스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뭐 내가… 달달한 로맨스가 좋댔지, 결혼하고 싶댔나?”

여름과 가을 사이, 안방극장을 찾아온 드라마 <W>. 스릴러와 로맨스 그 한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는 듯 장르를 파괴하는 내용 전개로 시청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주인공이 현실세계와 웹툰을 넘나든다는 설정과 매회마다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은 신선할 뿐 아니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죠.

바람이 불어 가만히 있어도 쌀쌀한 요즘. 스릴러는 접어두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W>의 로맨스 한 장면을 보면서 한국어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볼까요?

글 김경주 사진 MBC

올 가을엔 연인과 함께 ‘달달하게~’
꿀 같은 한국말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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吃糖和巧克力时第一个反应就是“甜（달다））”。是的，韩国语是表现出‘和蜂蜜或糖一样的味道’时使用

这个词。后来这个意义扩展后，使用为和‘米饭甘甜（달다）’一样好吃得提口味、和‘睡得很甜（달다）’

一样满足和心情好、和‘甘愿受惩罚’一样的理所当然等的意思。吴妍珠对姜哲所讲的‘甜蜜的浪漫’中

‘甜蜜’也和上面的意思类似。其实这里所使用的‘甜蜜（달달하다）’并非是标准语。具有味道甜的意思的

‘달달하다（甜蜜）’是江原道的江陵、忠北等地区使用的方言。但最近这个单词和‘浪漫’一同使用，表现出

恋人之间比蜂蜜更加甜蜜的爱情。

在表现味道使用的单词比较相似，但使用为其他的意思，而且表现方式有趣的单词除了‘달다(甜)’以外还有很

多种。我们来了看一下都有哪些单词。首先是‘맵다（辣）’。本来是吃了辣乎乎的食品后使用这个单词。但还

作为性格凶狠和歹毒的意思使用为‘看他那冷冷（맵다）的眼神’。然后是‘苦’，英语是bitter，但这个单词

还和‘每次失败时感到苦涩’一样使用为不甘心或难受等的意思。第三个是‘淡’。一般是用来表现食物的咸

淡。但这个意思有些变形，在某种行动或文章的内容引不起兴趣时，会说‘什么小说内容这么无味？’是不是

很有趣？ 仔仔细细地找出韩国语内含的多种意义，总有一天韩国语会比韩国人更加流畅的。

사탕, 초콜릿을 먹었을 때 ‘달다!’라는 반응이 처음 나타납니다. 

맞아요. ‘달다’라는 한국어는 흔히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는 의

미로 맛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의미가 확장되어 ‘밥이 

달다’처럼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낮잠을 달게 자다’같이 흡

족하여 기분이 좋다, 또는 마땅하여 기껍다는 뜻으로 ‘벌을 달게 

받다’ 등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오연주가 강철에게 말한 ‘달달한 로맨스’에서 ‘달달하다’라는 말도 

위의 뜻과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서 쓰인 ‘달달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맛이 달다’는 뜻을 가진 ‘달달하다’는 강원도의 강릉, 

충북 등 많은 지방에서 사용하는 방언이죠. 그런데 요즘 ‘로맨스’

라는 말과 자주 합쳐져 아기자기하고 꿀보다 달콤한 사랑을 이야

기 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맛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 재미

있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말은 ‘달다’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맵다’입니다. 원래는 맛

이 알알한 음식을 먹었을 때 사용하지요. 그런데 ‘저 매운 눈길 좀 

봐!’ 이렇게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쓰다’인데요, 영어로는 bitter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맛은 쓰다’같이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는 뜻

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싱겁다’입니다. 흔히 음식의 간이 약할 

때 쓰는데요, 이 뜻이 살짝 변형되어 어떤 행동이나 말 또는 글이 

흥미를 끌지 못하고 끝낼 때 ‘무슨 소설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니?’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차근차근 한국말의 숨은 의미

를 찾아내다 보면 한국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할 날이 오겠죠?

아니 뭐 내가… 달달한 로맨스가 좋댔지, 결혼하고 싶댔나?

什么呀，我….我说是喜欢甜蜜的浪漫，什么时候说过要结婚？



몇 년 전 사업차 들렀던 한국에 매료되어 몇 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Josh의 주변엔 한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 주의 일과가 모

두 끝난 금요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죠. 장난끼 많은 친구들을 둔 덕에 매번 재미있는 내기 한판이 벌어지는

데,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삼세판은 해야지, 다시 하자!” Josh는 왜 꼭 세 번이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에게 숫자 3이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숫자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나

라별 행운의 숫자와 불행의 숫자를 알아볼까요?

한국인은 숫자 3을 
좋아한다고?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중국인들은 숫자 8에 열광합니다. 

중국어로 ‘빠(ba)’라고 발음되는 숫자 8이 ‘파차이(돈을 벌다)’의 

‘파(pa)’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숫자 8에 

대한 집착은 굉장할 정도 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잔치를 할 때는 8일에 

하고, 숫자 8과 연관된 상품이거나 차 번호 등은 매우 고가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개최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8월 8일 8시 8분에 

개막한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삼세판, 삼재(三災), 만세삼창,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등등 한국에는 숫자 3과 관련된 단어나 어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숫자 3이 예로부터 많이 쓰였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3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천·지·인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여겼기에 숫자 3에는 우주의 섭리가 담겨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한글의 모음도 

천(·),지(ㅡ),인(ㅣ)을 본 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숫자 7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흔히 서양의 영향을 받아 ‘Lucky Seven’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까마득한 옛날부터 숫자 7이 복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상징인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고, 모든 진귀한 보석을 ‘칠진만보(七珍萬寶)’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불행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숫자 4인데요, 한자의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병원에서는 4를 사용하지 않고 ‘F’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권인 중국과 일본도 숫자 4를 기피한다고 하네요.

부(富)를 
불러오는 숫자 8

생활의 발견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을 대표하는 불행의 숫자가 13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예수와 12제자를 

합해 13명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또 예수가 죽은 날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점 때문에 서양권에서 ‘13일의 금요일’은 공포를 불러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13명의 손님을 초대하지 않고, 호텔 층수나 객실에는 가급적 

숫자 13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 13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정확한 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포도나무의 첫 잎이 자라고 13일 후에 열매를 맺으면 

그 해에 좋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이탈리아의 

캄파니아 지방에서는 숫자 13을 의미하는 ‘tredici’라고 외치면 불운을 행운으로 

바꿔준다는 미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한 스포츠복권 1등이 

13경기를 모두 맞췄기 때문에 행운의 번호로 선호되고 있다고도 하네요. 이쯤 

되면 이탈리아의 불행의 숫자가 궁금해지는데요, 숫자 17입니다. 17을 

로마숫자로 나타내면 ‘ⅩⅤⅠⅠ’인데, 이 조합으로 라틴어 ‘ⅤⅠⅩ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삶을 다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묘비에 쓰여 

불행의 숫자가 되었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13일의 금요일 대신에 

17일의 금요일이 불행이 찾아오는 날이라고 여깁니다. 숫자 13이 나라에 

따라 행운의 숫자일수도, 불행의 숫자일수도 있다는 점, 참 재미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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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lot of Korean friends to Josh, who was fascinated by Korea, where I stopped by for a business trip a few 

years ago. At Friday night after all the weekly tasks are done, he always spends the evening with friends. Thanks 

to his funny friends, his friends and he play fun betting games. His friends always claim “We should do at least 

three times. Let’s do it again.” Josh is really curious why they should play three times. That’s because Koreans are 

accustomed to number 3. As each country has their own culture, numbers that they like or dislike 

are various. Now, shall we find out each country’s lucky numbers and unlucky number?

정리 김경주

서양의 
강력한 금기, 
숫자 
13?

완전한 수
숫자 3 
죽음의 
기운을 가진 
숫자 4



사(史)적인 시간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 끝, 길다랗게 위치한 베트남. 크게 보면 같은 아시아에 속해있지만 

기후도, 사람들의 생김새도 국가체제도 한국과 다르다. 

그런데 두 나라는 1000년이라는 세월을 교류했고,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특별한 인연을 발견해 보자.

천년의 교류 역사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한국과 베트남

글 김경주

데칼코마니 같은 두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걸어왔다. 두 나라 모두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듯 베트남 역시 프랑스의 지배 아래서 

오랜 기간 국권을 잃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 그리고 식민지배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 수천 

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싸워야 했던 상황까지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를 많이 

닮아있다.

베트남 리씨 왕조의 마지막 후예, 이용상

한국과 베트남의 첫 인연은 고려시대 고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베트남 리씨 왕조가 진씨 

가문에 몰락하게 되자 간신히 목숨을 건진 리씨 왕족 이용상은 베트남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고려 

화산지방에 정착했다. 이후 그가 해적들에게 잡혀가는 고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고종에게 알려져 

‘화산군’으로 봉해졌으며, 이용상은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어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이 한국에서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의 품 안에 베트남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베트남 전쟁,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다

프랑스와 전쟁으로 독립은 쟁취했지만 오랜 독립 운동으로 베트남의 남과 북의 이념이 달랐고, 

내전으로 번지게 되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남베트남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한국은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파병했는데, 이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념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두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고 만 것이다.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다시, 시작

1956년 수교를 체결했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끝나버린 두 나라의 외교관계는 1992년에 

다시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몇몇 대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세웠다. 2014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 투자국 1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류가 전파되면서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에 올해 9월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베트남 호찌민시가 공동으로 내년 11월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개최하기로 체결하여 문화 교류까지 확장하는 두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나라,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베트남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때문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인구는 5만을 넘는다. 이제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인해 혈연의 끈까지 가지게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나라는 강하게 

묶여있다. 한국과 베트남. 서로의 미래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발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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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곰삭다’는 말은 특히 젓갈 따위가 오래되어서 푹 삭은 상태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데 이에 비해  ‘김치, 술, 장 따위가 맛이 들었다’는 의미로는 

‘익다’라는 말을 쓴다. ‘익음’과 ‘곰삭음’이란 말에는 발효가 정점에 이르러 

가장 맛이 좋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곰삭음, 
기다림의 미학

글 편집실  참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한국국학진흥원 엮음> 

사진 출처 www.shutterstock.com

Gomsageum (being fully fermented), 
aesthetics of waiting

A Korean word ‘gomsagda’ refers to the condition that salted 

seafood is so old and fully fermented. However, when they try to 

say ‘kimchi, alcohol and bean paste are fermented.’, ‘igda’ is said. 

The words ‘igda’ and ‘gomsagda’ contain the meaning that the food 

tastes good because its fermentation reached the peak. 

LEARNING KOREA

caused during fermenting process of vegetable proteins in the 

beans when contacting yeast. Not only cheonggukjang, but also 

Vietnamese ‘Neueokmam’ is weird to some people. The smell of 

cheese, which the Oriental people weren’t familiar with, is the same. 

In sitology, fermentation means the phenomenon of a living 

organism’s decomposing an organic compound in the state without 

oxygen. Kimchi, a representative Korean food, is fermented food 

that yeasts in turnips and cabbages create lactic acid. 

Ishige Naomichi, a Japanese cultural anthropologist, said 

“Science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fermentation and 

decomposition, but human values can.” Whether it is edible or 

inedible solely depends on human’s judgement. 

한국 맛의 바탕, 오래오래 잘 익은 장맛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잘 익은 김치를 비롯해 한반도에서 생

활해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고 먹어온 발효음식으로는 간장, 된

장, 고추장과 같은 장류, 배추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와 같은 김

치류, 멸치젓, 새우젓, 조기젓과 같은 젓갈류,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와 같은 술, 그리고 식혜, 안동식혜, 가자미식해와 같은 식해·

식혜가 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발효음식들은 한국인의 밥상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장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그 재료가 많이 나는 초겨울에 겨우내 

먹기 위해 저장하는 방법에서 탄생했는데 준비가 결코 단시간에 이루

어지지 않는다. 소금과 젓갈, 고춧가루는 여름부터 장만해 두어야 한

다. 한국의 김장 김치가 다른 문화권의 채소 절임 음식과 다른 특징

은 상대적으로 낮은 염도로 절여서 이 재료들을 양념으로 버무려 익

누구에겐 익숙하지만 누구에겐 낯선, 발효음식

196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간 한국 유학생이 기숙사 부엌에서 침을 

꼴깍 삼키며 끓이던 된장국 냄새에 이웃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했

다는 일화는 꽤 잘 알려진 이야기다.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졌으면 신

고를 했을까. 왕래가 쉽지 않았던 시대의 문화충격에 비하면 이젠 낯

선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충격의 크기는 훨씬 작아졌지만 여전

히 청국장 냄새는 한국인이라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고약하다고 여기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음식을 어느 문화 사람

들은 즐겨먹는 것일까? 이 퀘퀘한 냄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잘 익은 청국장 끓이는 냄새는 고린내에 가까운데 그 이유는 콩 속에 

들어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효모와 만나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상한 냄새 때문이다. 청국장을 비롯해 베트남의 ‘느억맘’이 그렇고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치즈 냄새도 동양인에겐 마찬가지다.

식품학적으로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

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한국인의 대표 음식인 김치 역시 무나 배추 

속의 효소가 유산을 만들어내어 발효 음식이 된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이시게 나오미치는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과

학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 말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않은지는 오로지 인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Fermented food, familiar to some people, 

but strange to others

There is a quite well-known story about a Korean student who 

studied in America in the 1960s. When the student was boiling 

doenjang soup(bean paste soup) in the dormitory kitchen 

anticipating the delicious food to be done, a fire fighter come to 

the dormitory by a report of a neighbor. How weird the smell of the 

food to the neighbor to report the fire fighter. Compared to cultural 

shock in those days when people didn’t visit other countries as often, 

repulsion or shock towards strange cultures are much smaller, but 

a lot of people, even including some Korean people, are disgusted by 

the smell of cheonggukjang(fast-fermented bean paste).

Despite the disgusting smell, why people in the culture enjoy the 

food? What is the identity of the weird odor?

Boiling fully fermented cheonggukjang stinks due to the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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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는 것인데, 다른 문화권 채소 절임 음식이 다양해진 음식에 밀려

난 것에 비해, 김치는 그 특징 덕에 오히려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

산되고 있다. 김치 붐에 힘입어, 딱 좋은 상태로 익은 김치를 땅에 묻

은 김칫독에 보관하여 얼지 않게 하여 발효시켰던 기술을 적용한 ‘김

치냉장고’가 1990년대에 등장했을 정도다.

한국인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발효 음식을 일상적으로 상당히 자주 

먹는 편이다. 밥, 국, 반찬의 식사 구조를 가진 한국 음식에서 국의 

맛은 장류로 내고 반찬에서도 나물의 간은 장류로 한다. 조선시대에

도 사람들은 발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주로 알코올 발효에 국한했

다. 장류나 김치, 젓갈, 식해·식혜의 유산 발효에 대한 지식은 구체

적이지 않았고 젓갈의 경우 그것이 곰삭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한국어의 ‘곰삭다’라는 말도 젓갈 따위가 오래돼 푹 

삭은 상태를 가리킨다. 곰삭음은 오랜 기다림을 동반한다.

Basis of Korean taste,  

the taste of long fermented bean paste

Besides well fermented kimchi that Korean people consider tasty, 

bean paste group including soy sauce, doenjang(bean paste) and 

gochujang(red bean paste), kimchi group including cabbage kimch, 

dongchimi(radish water kimchi) and cucumber sobagi(stuffed 

cucumber pickles), salted seafood group including salted anchovy, 

salted shrimp and salted clam, alcoholic beverage group including 

makgeolli(unrefined rice wine), medicinal wine and soju(distill 

spirits), and sikhye(sweet rice drink) group including Andong 

sikhye and Gajami sikhae. These fermented foods continued until 

toda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food culture. 

Fermented food like Kimjang kimchi was created from the 

method of storing food for wintertime after preparing at early 

winter when ingredients were available, and the preparation 

wasn’t simple and easy. Salt, salted seafood and red pepper 

powder should be prepared from summer. The distinctive 

feature of Korean Kimjang kimchi from vegetable pickles of 

other cultures is that cabbages are salted with relatively low 

salinity, and then they are seasoned with other ingredients. 

While other pickled vegetable dishes are losing popularity 

due to diversification of food culture, the popularity of kimchi 

is expanding to the world beyond Korean peninsula. Owing to 

kimchi boom, in 1990s, ‘kimchi refrigerator’ appeared by applying 

the technology of burying properly fermented kimchi in the jar 

under the ground in order the kimchi not to be frozen. 

Korean people tend to eat fermented food very frequently 

compared to other culture. In Korean meals composed of rice, 

soup and side dishes, soup and vegetables are seasoned with 

fermented soy product. During Chosun Dynasty, people used the 

term ‘fermentation’, which was limited within alcohol. There was 

no specific knowledge about fermentation of bean paste, kimchi, 

salted seafood and sikhye/sikhae, and in case of salted seafood, 

people thought it was made through ‘gomsageum’ process. A 

Korean word ‘gomsagda’ refers to the condition that salted seafood 

is so old and fully fermented. ‘Gomsageum’ is accompanied by long 

waiting.  

오랜 시간 거쳐 발효한 음식이 가장 맛 좋은 상태, ‘곰삭다’

“부녀야, 네 할 일이 며주 쓸 일 남았도다. 익게 삶고 매우 찧어 띄워

서 재와 두소.”(농가월령가)

집에서 담근 깊은 맛의 간장은 가을에서 이듬해 여름까지의 오랜 기

다림의 미학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조선간장’이라고 불리는 집에서 

담그는 간장을 만들려면 먼저 콩 열매를 볕에 잘 말려 이삼 일 물에 

담가두었다가 솥에 넣고 삶아 콩이 불그스름하게 되면 꺼내어 절구에 

찧어 메주를 쑨다. 재워서 아랫목에 두어 겨우내 담북장이나 청국장

을 먹기도 하고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려면 메주 틀에 콩을 넣고 모양

새를 갖추어 짚으로 싸서 대청마루 시렁에 매달아 두는데 공기 중 누

룩곰팡이가 잘 붙고 햇볕에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다. 

어패류의 살·뼈·내장·알 등을 소금에 절여 자체 소화효소와 미

생물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 숙성시킨 것을 젓갈이라 부른다. 어패류

에 소금만을 쓰는 젓갈 외에도 소금에 고춧가루를 넣어 담그는 어리

굴젓, 소금과 익힌 곡류를 넣는 토하젓, 소금과 고춧가루 그리고 메

주가루를 넣는 갈치젓, 조밥·소금·고춧가루 따위를 넣는 가자미

식해까지 모두 젓갈에 들어간다. 홍어가 나는 흑산도와 유통되는 영

산포에서 유명해진 발효음식 홍어회는 전라도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옛말에 ‘아기 배서 담근 장을 그 아기 결혼할 때 국수 만다’고 

했다. 간장은 묵은 장이 좋다는 의미겠다. 간장의 발효는 천천히 이

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발효 음식

은 기다림의 미학을 품고 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버드나무 잎을 살짝 띄워 우물물을 건네는 멋, 이

른 봄 매화 꽃봉오리를 따 두었다가 찻잔에서 피워 마시는 멋, 술 한 

잔에 시 한 구절 주고받으며 흥을 돋우는 멋. 느리게 음미하며 즐기

는 법을 알았고 소박한 가운데 멋과 예술을 즐기는 우리에게 ‘맛’은 단

순한 요깃거리가 아니었다. 시간과 정성을 담고 떡국 위 고명 한 점

이라도 곱게 얹어 ‘보는 맛’을 즐기게 한 한국의 밥상은 시간과 기다림

의 미학, 곰삭음의 정수다. 

Long fermented food has the best taste, ‘Gomsagda’

“Hey women, you guys have some work to do. Please boil until it 

is cooked, grind finely, ferment and store.”(Nongga Wollyeongga) 

Soy sauce with deep taste fermented at home is the creation of 

aesthetics of waiting from the fall to the summer of next year.

To make soy sauce called ‘Chosun Ganjang’ that is made at home, 

people have to dry soy beans in the sun, soak them in the water 

for 2 and 3 days, boil them in the pot until the beans become 

reddish, grind them in the mortar and then boil the ground soy 

beans. They leave the soy beans at the warm spots of the room 

to make dambukjang(an admixture of soybean paste steamed 

with powdered rice) or cheonggukjang. To make soy sauce or 

doenjang, they put soy beans in the square frame, wrap with 

straw and hang at the wall shelf. This is because aspergillus in 

the air can be expanded well and dried well in the sun. 

Jeotgal(salted seafood) is the food that when meats, bones, organs 

and eggs are salted, digestive enzymes and microbial enzymes 

decompose and ferment proteins. In addition to jeotgal with only 

salt used, there are other types of jeotgals including eoriguljeot 

made with salt and red pepper power, tohajeot made with salt and 

cooked grains, galchi jeot made with salt, red pepper powder and 

meju powder and gajami sikgae made with cooked millet, salt and 

red pepper powder. Hongeo Hoe(Sliced Raw Skate), a fermented 

dish famous in Heuksando Island where the fish are caught and 

Yeongsanpo where the fish are distributed, became the dish that 

symbolizes Jeolla-do. An old saying goes, “The bean paste made 

during pregnancy can be used for noodles on the baby’s wedding day.” 

It means soy sauce is better when it is fermented for a long time. 

Fermentation of soy sauce is done very slowly. This case is 

not confined within soy sauce. All the fermented foods imply 

aesthetics of waiting. 

When handing water to a thirsty gentleman, our ancestors put a 

leaf on the water so that the gentleman wouldn’t drink too fast. 

They picked plum buds early spring and made teas with them 

later. They exchanged a poem with a glass of alcohol. To Korean 

people who enjoy art in humble situations, ‘taste’ was not for 

simply snacking. Containing time and heart, they accomplished 

‘viewing taste’ with nicely decorated garnish on the rice cake 

soup. Korean meals are the essence of aesthetics of waiting, time 

and gomsageum. 



Now, foreigners don’t have to go far to notify of change of his/her address. 
All they need to do is to visit an eup office, myeon office or dong office.

출입국 Q&A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이제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From September 30, 2016, foreigners can notify nearby town halls (eup offices), 

township offices (myeon offices) or dong offices of change of addresses. Before 

the date, all documents necessary for foreigners’ stay in Korea were handled by 

immigration offices, city halls, gun offices and gu offices which caused considerable 

inconvenience to many foreign nationals living in Korea. 

With the purpose of tackling the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MOJ) amend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o this end, we developed a computing system connecting the MOJ, 

town halls (eup offices) and township offices (myeon offices) by receiving aid through 

e-government support programme. As a result, not only notification of a new address 

but also issuance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and domestic residence report of 

overseas Koreans which were only possible at an immigration office, city hall, gun office 

or gu office can now be done at an eup office, myeon office or dong office.

I married to a Vietnamese woman three years ago who gave birth to a baby this 

year. We moved to A town, Gangwon-do Province, to bring up our kid in a better 

environment. However, we encountered a problem. That is, I and my child can notify a 

nearby town hall (eup office) of the new address, whereas my wife who is a foreigner 

is required to notify to an immigration office which is three hours away from our 

home. But she cannot make time to visit the office. Can you suggest any solution?

3년 전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하고 올해 아이를 낳았습니

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서 강원도 ◯◯읍으로 

이사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와 아이는 가까운 읍 사무소에

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인 아내는 집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Q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존> 편집실(theseven@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올해 9월 30일부터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까

지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 처리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생

활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 입니다. 또한 전

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법무부와 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연계하

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

니다. 체류지변경신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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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한 행정 서비스  Administrative services offered at eup offices, myeon offices and dong offices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Report of change of address of a registered foreigner, domestic residence report for an overseas Korean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 of alien 
registration and domestic residence report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우리 아이도 태어났으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요?

와, 정말인가요?

전입 신고하러 왔어요.
외국인도 여기서 
처리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여기 

서류 작성해주세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에 미리 체류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
하여 준비해 가시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이젠 가까운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쉽게 해결하세요!

정말 좋아요~
참, 전입 신고하는 걸 

깜박했어요!

아~ 그렇지! 당신은 외국인이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요즘 당신이 바쁜데~
거기까지 가야 한다니… 휴…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올해 9월 30일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군·구청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의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어요.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국적증서 수여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높은 뜻 기려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병대장 허위 선생, 헤이그 특사 이위종 선생,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정리 김소라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LIV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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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 여전히 타국에

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던 그 후손들이 이번 광

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 의병대장 허위 선생, 헤이그 특사 

이위종 선생,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38명이 그 대상입니다.

허위 선생의 후손인 키가이 이고리 씨는 “(허위 

선생이) 사형선고를 받아 삶의 마지막 발자취를 

남긴 서대문형무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며 감격스러움을 전했습니다. 중국 간도

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준비하다 체

포된 이원수 선생의 후손 송잔나 씨도 “러시아에

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대학에서 한국에 대해 

가르치는 게 좋아서 계속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

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

손 3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 수여

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6년 8월 10

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뤄졌습니다. 국민이 

허 위 선생  1908년 1월 말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

대 군사장에 임명되어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하였으며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그 해 9

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

호),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위종 선생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입니

다. 세계평화회의에 제출할 장서를 번역하고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하여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

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라는 

강연을 하였으며 이후 군정부(軍政府)와 권업회(勸業會)

에 참가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1962

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최재형 선생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 이

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하고 의

정원회의에서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

니다. 1911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을 조

직 후 단장이 되어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되어 순국하였습니다. 이후 1962년

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최이봉 선생  1919년 만주 간도에서 철혈광복단을 조

직하여 항일운동에 참여, 조선은행 자금 15만원을 탈

취, 체코제 무기를 다량 구입하여 북로군정서에 제공하

였습니다. 1990년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구철성 선생  1920년 북로군정서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활동 등 항일무장 투쟁을 하였고 1937년 정보를 넘

긴 혐의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합동국가보안부에 체포되

어 순국, 1957년 태평양 함대 군재판소 결정으로 복권

되었습니다. 2006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원수 선생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간도로 이

주, 3·1운동 1주년 기념시위를 위한 태극기를 만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

서되었습니다. 

박찬익 선생  1910년 북만주로 망명, 1912년 상해임

시정부에 참여하여 1921년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

장대리를 지내고 중경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

했습니다. 1963년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임정구 선생  1905년 공립협회에 가입, 대한인국민회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독립의연금을 지원

했습니다. 2013년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김동만 선생  중국 만주 유하현 삼광학교장을 지내고 

1920년 9월 일본 군경 간도 토벌 당시 순국했습니다. 

1991년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최명수 선생  1919년 만주에서 한족회에 가입, 헌병

과장과 검사감으로 친일분자처단에 앞장섰습니다. 무장

항일투쟁 중 1935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

습니다. 1991년 애국장이 추서되었습니다.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

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

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

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 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

적증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

별귀화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여식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

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북

한의 안보 위협 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

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

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각자의 분

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

하자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기고 공존 가이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를 위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자국민의 보건, 안전, 안보, 경제적 번영

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고, 이민정책에서도 이러한 책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

의 입국과 출국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국익을 고려한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글로벌 사회에서 주권국가라 하여 자국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기하기는 어렵다. 국제법이 규정하는 이

민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국제법에는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사

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이 있다. 국제법에 보장된 이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비정부기

관들이 적극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제법은 비준하지 않은 개별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없기 

글로벌 시대의 합리적인 국경관리

개방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엄격한 출입국심사 제도는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치처럼 인식되기 쉽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간소화 된 출입국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 안전을 위해 국경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출입국자가 증가할수록 이들 사이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을 색출하고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김원숙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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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투어 프

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매월 선착순으로 일반 성인 15명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출입국현

장투어 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

고 이루어지는지를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소통형 프로그램으로써 2008년

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투어의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아 인천공항,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등 지정된 3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획 일시 2~3주 전에 본부에서 참

가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하여 정기투어를 실시합니다. 또 현장투어를 실시한 후에는 참

여동기와 이미지, 업무에 대한 인지, 만족도,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지속적으

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 보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로 개별 접수(e-mail : yeonjj55@korea.kr)하며 다음 투어를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참여마당 ▶ 출입국현장투어) 신청서와 동의

서를 다운로드 후 상세히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신청하실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사용 동의 없이는 현장투어 참여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비물 

•  현장투어 시에는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투어 내용

인천공항
위변조 장비 시연,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출국심사 (MRP시연), 

입국심사장 인터뷰실 방문, 정보분석과 방문 등

서울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조사과, 사범과,체류민원실 방문, 

증명발급 시연, 전산실 보유 기록 등 설명 등

인천
이민통합센터, 조사과 방문, 국적실, 체류민원실, 사범과,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현장 방문, 증명발급 시연 등

※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 및 내용 변경 가능세부일정

출입국현장투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체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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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

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

리 연구ㆍ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

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나아가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권 국가가 국제법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주권국가는 자국으로 출입하는 사람들

에 대해 자국 국경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각국은 이민자의 권리 보장과 자국의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민자의 권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이민정책의 원칙을 정한다. 

한국도 국가 안보와 이민자의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인 국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하는 주요 국경관

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 스마트서비스(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 KISS)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에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가운데 우수한 서

비스로 정평이 나 있다. 전 세계 공항을 평가를 통해 발표하는 공항서비스 평가(Airport Service 

Quality: ASQ)에서,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

었다. 인천공항이 이와 같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KISS의 영향의 크다. 법무부는 자

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ISS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여행객이 빠르고 신속하게 

출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천공항

에 마련된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5분 만에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KISS를 통한 편리한 출입국행

정과 공항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가 더해져 인천공항은 ASQ의 최상위권 공항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KISS는 국경관리 혁신을 상징하는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다.  

승객사전정보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 

민간항공기구(ICAO)는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신속화 차원에서 각국의 APIS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

다. 한국은 2005년 5월부터 APIS 시험운영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APIS를 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APIS 도입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수업자에게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또는 승객예약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한국을 향해 출발한 승객에 대한 국적과 주소, 예

약 및 탑승수속 시점, 여행경로, 동반탑승자, 수하물 등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다. 

생체정보 인식시스템(Biometric Identification Entry Process: BIEP)   

2012년 1월 1일부터 법무부는 국경관리를 위해 생체정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모두 지문검색과 디지털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국제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국보다 앞서 생체정보 인식시스템을 시작한 나라로는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7년, 말레이시아는 2011년에 도입한 바 있다.

2010년 8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생체정보 수집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

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체정보 시스템의 결과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체정보 수

집에 외국인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11개 언어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생체정보 수집 절차는 

단 몇 초만에 완료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제1정책목표를 ‘개방’으로 설정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경통제는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망설이

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경통제는 국제이주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

야 한다. 즉, 국제이주의 촉진과 통제 사이에서의 균형잡기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의 촉진과 통제 사이

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출입국 심사에 개인정보가 많이 담긴 전자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전자신분증은 얼굴모습, 손모양, 지문, 동공검사 등과 같이 생체정보만을 활용하는 현재의 국경관

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국제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경심

사를 수행해 왔다. 여행자가 소지한 사증이 외국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발급되는 시스템이 확고하다

면, 출입국심사는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이민과 같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정책은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

자 관리, 외국인 고용 촉진, 자유무역,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

야 한다.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국경의 개방과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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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

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

할 수 있었으나,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

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을 가능하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

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체류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할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전자

민원의 수수료 인하 폭이 확대(10% → 20%)되어 체류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민원업무 대상에 일부 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물론, 체류기간 연장신청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

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자민원 이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외국인종

합안내센터(☎134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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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전국 조사과장회의

법무부는 지난 7월 25일 ’16년도 하반기 불법체

류자 감축 대책 등을 논의하는 ‘2016년도 하반기 

전국 조사과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는 ’16년 불법체류자 감축 목표, 출입국 관련 브로

커 단속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16년도 상반기 

단속·유흥업소 집중단속 우수기관 시상이 이루어

졌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업무수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외국인 인권보호에 소홀

함이 하라는 당부말씀과 더불어 2016년이 ‘불법체

류자 감소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

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한국·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절차 간소화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은 8월 22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 방문 시 현장등록만으

로 편리하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홍콩 양국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

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

들도 홍콩→마카오 출입국심사, 마카오→홍콩 입

국심사, 홍콩→한국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출입국

심사를 자동심사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더

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법무부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추진하고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

는 국민의 여행 편의는 앞으로 더욱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입경사무서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단 연수 실시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홍콩 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직원 4명이 한국에 방문하였다. 홍콩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

고 있으며 일주일간의 현장학습으로 구성된다.

2016년 중견관리자급 연수단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인천공항·인천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환연수 실시를 통해 출입국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민정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태국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
Kanchana Patarachoke 방문

지난 8월 5일 태국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한국의 난민시스템을 배우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방문

하였다. Kanchana Patarachoke 국제기구국 

부국장을 비롯하여 총 8명의 방문자들은 난민과장

을 포함한 5명의 본부 관계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난민법, 난민

제도 현황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진입, 향후 5년 내 300만 명 전망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6년 6월 30일 자로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1,828명

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7년에 100

만 명을 돌파한 이래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5년 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50.6%), 미국(7.8%), 베트남(7.2%), 태

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

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 신청 
하이코리아 접속

www.hikorea.go.kr
수수료 결제 

민원 진행
상황 조회 

결과회신
(등록증 교부)



주세평 씨는 중국 대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다. 

2년 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동국대학교 일문학과, 국제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차. 축구와 여행을 좋아한다.

DEAR FRIEND

<공존>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존하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하는 정보 매거진 <공존>을

 앱북(App Book)으로 즐겨보세요~

<공존>앱북을 다운받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따뜻한 커피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공존> 가을호 엡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따뜻한 커피가 생각날 때는 공존하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눌러 친구가 된다.

www.facebook.com/immigration.kr

공존 앱북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공존앱”을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pc에 

다운받고 인증샷을 페이스북 이벤트 

댓글로 남긴다.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당첨 확률은 UP~! Android용ios용

둘,

하나,
공존하면
포근해요~

강아, 안녕~.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지?

나는 이번 여름에 대학원을 졸업했어. 

많이 바쁘지 않으니 이제 여기 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은 기분이야.

강아, 일 바쁘지 않으면 한국에 한번 놀러 와. 우리 함께 남이섬에 가자! 

남이섬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하고, 청평호수 위에 떠 있는 참 아름다운 섬이야.

젊은 연인, 친구, 가족들이 멋지고 따스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많이 찾는 휴가지이기도 해.

그리고 많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

특히 2002년에 겨울연가를 촬영한 후에 한국 관광객은 물론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너도 그 드라마를 봤지? 사진 보이니? 참 예쁘지? 

강변에 나무다리가 놓여있어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좋고, 

숲의 새소리, 물소리가 잔잔히 흐르는 곳이야. 

단풍이 드는 가을엔 단풍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단풍선도 운행한다고 하니, 참 멋지지?

그러니 강아, 시간이 되면 꼭 한국에 와. 함께 남이섬에 가자!

그럼 이만 안녕~ 나중에 보자!

                     - 한국에서 주세평이

강아, 남이섬에 함께 가고싶다~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기간 2016년 4월 1일~ 12월 31일 (9개월)

장소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자 

혜택 

자진출국 

절차

문의처 

●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면제됩니다. 

 종전 자진출국 시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2년까지 입국 금지

●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당일 조금 더 일찍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고용주에게는 고발 등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대폭 상향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Tel. 032-740-7391~2 Tel. 051-979-1300


